
실전 글 읽기 (2021학년도 수능 법 지문) 먼저 읽으면 좋을 지문 – 2019학년도 수능 법 지문

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 
-> 그렇구나.

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,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. 
-> 아 위에 말했던 특정 행위를 ‘급부’라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
그 사람은 나한테 채무가 있구나.

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. 급부는 재
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.
-> 음? 위에서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서도 급부라고 쓴 걸 보면 이 지문에선  
급부=특정 행위겠네,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 여긴 뭐 당연하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은 
그러려니,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건 굳이 깊게 생각안하고 예외정도니까 체크해두자   
( 기출을 분석할 때 보조사를 통한 예외 이런 건 자주 출제 됐으니까 )

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
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. 
-> 이 지문에서 권리라 하면 앞에 채권이랑 연관된 것이겠다.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권리
가 중요할까?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 권력이 중요할까? 앞에서 채권을 얘기했으니 계약의 
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이 지문에선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.

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,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
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. 
-> 뭐지? 이건 일상생활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한 거다. 여기서 중요한건 붕 뜨지 말
고 다음 문장 읽으면서 이 문장 왜 쓰였지? 생각하는 거다.

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
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
하다.
-> 아 이거 계약 관련된 지문이라 앞에서 떡밥 던진 거구나.(붕 뜨지 말고 최대한 앞이랑   
붙여 읽기) 급부가 뭐 였지? ㅇㅋ확인 ( 기억이 안 나면 위에 다녀오기 )

 이를 위해 ‘예약’이 활용된다.
->  아 이 지문에선 계약이랑 예약이랑 다른 거구나. ( 아예 양립 느낌일지 아니면 약간 겹치
는게 있을지는 지문 내려가 읽으면서 확인하면 된다. )

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. 
-> 뭐가 다른 거지?



ㄱ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‘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’고
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.
-> 여기서 1차 뇌절이 올 수 있다.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옆에 정리해둔다. 돈을 미리 지불 – 
승차권 구입 ( 예약 아닌 계약 )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랑 예약이 아예 다른 것이 
아니고 어느 정도 겹침 or 포함 관계인걸 눈치 챘으면 좋았다.

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, 재화나 서
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‘본계약’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
으로 한다.
-> 뇌절이 온다고 급하게 읽지 말고 차분차분 한 문장 뜻을 이해하자, 여기서
(이해하는 과정 or 정리하는 과정)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다. 이걸 
왜 두려워함?
자기가 친숙한 걸로 예시를 들며 생각해도 좋다. 내가 돈이 급해서 A에게 2021년 1월 29일에 
아이폰을 중고로 50만원에 판다고 하자. 그럼 내가 A와 1월 29일에 하기로 한 내용(아이폰을 
50만원에 파는 것)은 본계약 이고 팔기로 약속한 것은 예약 이정도 겠네? 이정도 못할거라고 
두려워 하지말자 연습하면 할만하다.

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.
->  예약상 권리자? 말이 어렵다고 두려워 하지마라 예약하는 사람이겠지
여기 문단에 A쳐져 있으니까 문제 하나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.

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.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‘예약상 관리자의 본계약 성립
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’이다.
-> 뭔 개소리지? 두 번정도 읽었는데 이해가 안된다.
1. 그럼 이 내용가지곤 깊게 안 물어 보거나
2. 다음 문장에서 예시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거다

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 되었다고 회사
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.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
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. 
-> 이거 예시들면 개쉽잖아? a,b,c,d,e,가 지원하고 회사가 d를 뽑았다고 d에게 통지/ 여기가 
예약 성립시점 / 이때 d가 본계약 체결 요청하면 회사가 응무를 져야함 << 이게 위에 말했던 
예약상 관리자(회사) 본계약 성립요구에 대해 상대방(d)이 승낙하는 것이네 의문점이 해결 됐
다.

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. 
-> 아 일단 하나가 끝났고 아예 다른건지 미세하게 다른건지는 읽으면서 판단하자.

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
한다. 



-> 이제는 쉽잖아? 회사가 d한테 통지만 하면 본계약 성립이라는거네

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
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. 
-> 예시까지 들어주네 이젠 편하게 읽으면 된다.

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, 예약
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.
-> 단어가 어렵다고 쫄지말자, 위에서 잘 읽어 왔잖아 아마 문제 생겼으니 해결방안이나 과정 
알려주겠지< 이런거 구조독해라고 신격화 or 무시하지말고 도구라고 생각하자, 본인이 이거가
지고 단순히 일치 대응만 하면 쓰레기 도구, 이걸 도움받아서 더 잘 읽으면 최고의 도구

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
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.
-> 수능 당일엔 이런 문장은 막힘없이 읽힐정도로 연습하는게 좋다. 지실수로 피해 입혔으면? 
불이행 책임 져야지
참고로 법 지문에서 과실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과한실수 정도로 이해한다.
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
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.
2
부주의로 인하여,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. 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
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
바뀐다.

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
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> 정말 당연하다. 다만 여기서, 예약상 권리자? 위에서 나왔던 단어 같은데하고 위에 갔다가 
오면 좋다.

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
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,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
무를 지기 때문이다. 
-> 그냥 인정인정~ 그러고 읽자 문장의 무게가 별로 없다.
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
배상 의무도 사라진다.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.
-> 여기서 집중력 흐트러 지지말고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한명이라도 손해배상 하면된다 이
정도 체크하자.


